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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군�대표관광지�독일마을��제2의�도약�꿈꾼다

핵심요약

계획공모형�지역관광개발사업�성과�가시화

군�관광재단�협업��하드웨어�및�소프트웨어�확충

공모사업비�삭감�추세에도�내년�사업비�22억�5천만�원�추가�확보

남해군청�제공

경남�남해군은�대표�관광지로�이름�높은��독일마을�이�문화체육관광부�공모사업인��계획공모형�지역관광개발

사업�으로�제2의�도약을�하고�있다고�26일�밝혔다�

남해군에�따르면�남해군과�남해관광문화재단이�협업을�통해�독일마을의�설립�취지에�부합하는�하드웨어와

소프트웨어를�확충함으로써�우수사업�지역으로�평가받고�있으며�이같은�여세를�몰아�추가�재원을�확보하는

등�내년�사업에도�청신호가�켜졌다�

남해군은�공모사업�기본계획�수립�단계부터�관광문화재단과�협업체계를�구축해�높은�평가를�받았다��남해군



은�각종�기반�시설을�확충하고�관광문화재단은�관광콘텐츠�개발�및�운영에�매진해�왔다�

남해군은�△독일마을�광장�확장�및�주변시설�정비�△독일마을�지원센터�조성�△바이로이트�내부�리모델링

등을�진행해��제11회�독일마을�맥주축제�의�성공적�개최를�도모했다��이어�△전망대�조성�△임비스�독일식

간이식당��신축�△광장바닥�정비�△파흐베르크�독일전통양식�건축��및�파독전시관�리뉴얼�사업�등�더욱�규모

있는�인프라�확충�사업을�내년부터�본격화�할�계획이다�

관광문화재단은�관광�콘텐츠�개발�및�운영�부문에서�심혈을�기울이면서��독일마을�맥주축제�의�위상을�더욱

높여나가고�있다��축제�전�서울�성수동에서��독일마을�팝업�홍보관�을�운영해�3300명의�방문객을�대상으로

남해군과�독일마을을�알렸다��또�축제기간�중에는�독일�옥토버페스트의�상징인�빅텐트를�신규�도입하고�특화

된�문화공연과�참여형�이벤트를�진행해�더욱�풍성한�축제장�분위기를�연출했다�

독일마을�활성화를�위한�신규�콘텐츠도�꾸준히�확충�중이다��독일마을�중심�공간인�광장�기능�활성화를�위해

기획된�도르프�청년마켓�프리마켓��시범운영이�지난�9월과�10월�독일마을�광장�일원에서�개최됐다��설문�결

과�방문객과�판매자�모두�만족도�86점�이상을�보였으며�마켓이�개최되는�날�방문객도�약�43%�증가한�것으로

나타나�정규�마켓�운영시�성공�가능성을�확인할�수�있었다��독일마을�지역사업체�수익�창출�지원을�위한�독일

마을�공식�기념품�15종�개발과�상표�및�디자인권�출원도�완료했다�

남해군청�제공

이와�함께�청각�마케팅�기법을�활용해�독일마을�분위기를�강화하는�독일마을�공식�음원�개발사업도�추진�중

이다��짧고�쉬운�멜로디로�기억에�남을�수�있는�독일마을�사운드로고�징글���맥주축제�퍼레이드곡��독일마을

맥주송��독일마을�캐롤송��파독�광부�간호사의�애환을�담은�로렐라이곡�등�브랜딩�음원�창작으로�방문객들에

게�독일마을을�더욱�친숙하게�각인시킬�계획이다�

남해군은�이�같은�성과로�전국적인�지방교부세�삭감과�공모사업�일몰�및�예산�축소�상황에서도�내년�사업비

국비�22억�5천만�원을�확보했다��또�맥주축제는�지역의�우수한�명소�콘텐츠�명인�등을�선정해�대외적으로�알

리기�위해�문화체육관광부에서�추진하는��로컬�100�에�선정되기도�했다�



장충남�남해군수는��계획공모형�지역관광개발사업을�통해�독일마을의�인지도가�더욱�높아지고�더�많은�관광

객이�찾는�곳으로�발돋움할�것으로�기대한다�고�말했다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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